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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주지회연합회 동창 여러분께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교정 여기저기 피어있는 하얀 배꽃들이 유난히 아
름다운 봄날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는 우리 이화가 창립 132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단 한 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이화가 이제 22만명의 동창과 2만명이 넘는 재학생을 가진 세계 최
대의 여자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경이로운 성장은 바로 동창생 여
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총장에 취임한지 어느덧 1년이 다가옵니다. 1년은 이화가 지난 어려
움으로부터 일어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었는데 작년 말에는 이대목동병원 
사태라는 초유의 비극적인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연이은 
사태로 인해 이화 평판에도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동창 여러분들도 걱정
이 크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이화는 수많은 시련과 우여곡절을 거
치면서도 하나님의 보살핌과 이화가족들의 단합된 노력으로 오늘에 이르
렀습니다. 그 어떤 영예나 상처도 이화 역사의 큰 흐름 안에 녹아들어 이화
의 미래를 만들 것이라 믿기에 저희는 오늘도 묵묵히 선배들이 걸어온 우
리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화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두 힘을 합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미주지회연합회 동창 여러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는 이화 동창으로서의 자긍심과 저력, 단결과 우애, 
화합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북미주에 거주하는 많은 동창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안부를 묻고, 격려하고, 서로에게 애틋함을 갖게 되니 이화 
동창들에게 이보다 더 뜻깊은 행사는 없을 듯합니다. 11월 행사를 위해 불
철주야 애쓰시는 박현주 지회장과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미리 감사의 인사
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설립됐습니다. 한 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이화는 이제 글로벌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
다.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고통과 좌절도 있었습니다. 총동창회는 이화
의 첫 걸음을 되새기고, 다시 도약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5월15일 대강
당에서 감사찬양예배를 올리고자 합니다. 기도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본주의, 세속화되어가는 현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5월15일 모든 이화인들의 회개의 눈물 속에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이화를 통해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통로로 이화가 쓰임 받게 하소서. 
    이를 통해 이화가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게 하소서.

북미 동창 여러분 모두 기도 제목을 기억해 주시고, 이화를 위해 계속 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토론토 총회가 이화의 부흥을 기쁜 마음으로 증
언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장 김영주 드림

북미주지회연합회 동창 여러분! 이화가 그 특수성과 고유성을 기초로 어떻게 발전전략을 구성할 것인가가 미래 
발전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전인교육의 정신에 입각한 이화가치, 이화정신을 체현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
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최초의 근대 여성교육기관인 이화가 창의적인 여성지성을 키울 수 있도록 미래지향
적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이화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사회공
헌 차원에서도 이화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화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 여성 리더를 배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대학들은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과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쉽지 않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급감으로 인한 대학 구조개혁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융복합 인재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등이 가중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이화를 둘러싼 내
외부 환경이 결코 녹록하지 않은 현실에서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모두가 화합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화
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화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북미주지회 동창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
며, 이화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동창 여러분들의 큰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이화가족들
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김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 회장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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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합회 이사장 직책을 맡게 된 박영숙입니다. 뉴욕 총회를 준비하던 일들이 엊그
제 같은데, 벌써 2018년의 새 봄입니다. 생각해보면 엊그제 일 같기도 하고, 어찌 치뤄
냈는지 아득하기도 하지만 그 때의 감동과 열기를 돌아보면 지금도 입가에 미소가 돌며 
특별한 행복감이 밀려듭니다.

지난 2017년 총회가 잘 치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동창 선
후배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혜숙 총장님, 김영주 총동창회
장님, 김훈순 대외협력처장님과 교내 임원님들, 국제재단 Marc Mullinax 이사장님과 
이사님들, 그리고 원근 각처에서 오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각자의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몰두하며 성취를 향해 걸어가시다가, 11월 또 한
번의 재충전을 위해 토론토총회에서 다시 뵙고 싶습니다. 작년 8월 방문했던 토론토는 
뉴욕에서는 만날 수 없는 평온과 정돈이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박현주 회장님을 비롯
한 여러 임원들께서 잘 갖춰진 자연환경 속에서 더 의미 있고 신나는 총회를 만들어주
실 것으로 기대하며, 수고에 감사를 전합니다. 

이번 총회에도 많은 동창들이 참석해 진선미의 이화정신과 삶의 기쁨을 배가시켜줄 우
정을 나눌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다시 만날 그 날까지 담대히 새 날들을 보내시고, 늘 
사랑과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북미주지회연합회가 토론토에서 열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132년 전 북미주로부터 날아온 믿음의 불씨 하나가 동방의 아름다운 나라에 이화학당
이라는 이름으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최초의 여성 교육을 시작하며 한국 교육역사에 중
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우리의 모교는 어느덧 21만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이화인들
은 전 세계 곳곳에서 진선미의 향기를 퍼뜨려가고 있습니다. 

캐나다 최대 도시이자 다문화주의의 상징인 토론토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의 하나로 손꼽히며 북미에서는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북미주 5대호 중 하나인 온
타리오(Lake Ontario) 호반에 위치해 미국 동부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캐나다 다른 도
시들과 세인트 로렌스 강을 통해 연결돼 있는 경제, 교통, 통신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토론토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CN 타워와 토론토의 야구팀인 블루 제이스의 홈구장인 로
저스센터, 토론토 아일랜드, 아이스하키 명예의 전당, 로열 온타리오 뮤지엄, 토론토에
서 당일로 다녀올 수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등 즐거운 추억거리가 가득한 여행지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 토론토에서 2018년 북미주지회연합회 행사를 치루게 되어서 감
사한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고유의 빛을 발휘하고 계신 
북미주 동문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2018년 11월 빛의 축제를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사랑하는 북미주지회연합회 동창 여러분! 존경하는 이화여대 북미주 지회연합회 동창 여러분께
북미주지회연합회 이사장 박영숙 (86 경영) 북미주지회연합회 회장 박현주 (89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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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소식

2018년 3월 26일 신축오픈한 김수연 동문(86 신방과 졸
업)의 ‘Christal Child Development Center’ 어린이
집을 방문, 축하했습니다. 김수연 동문은 지난 20여년간 
육영사업 분야에 몸담아왔고, 그간의 어린이집 운영 노
하우를 살려 직접 설계와 건축에도 참여했습니다. 실내
벽화는 서울미대 출신 시어머니께서 꼬박 밤새워 한 달
간 수작업으로 완성하셨다고 합니다. 다민족을 아우르
며 각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알찬 
교육이 돋보였습니다.

300명 수용 상용건물에서 200명 맞춤형 새 빌딩을 지
은 것은 양보다 질을 우선시하는 김 동문과 사업파트너
인 남편의 확고한 운영철학 때문이랍니다. 제자가 어느
덧 성장해 어린이집 스태프로 일하는 것을 지켜보며 보
람을 느낀다는 김 동문의 스토리에 동문들도 함께 기쁨
을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홍경주 이사님이 기부한 2500불에 대한 matching 
fund를 모금하고 있습니다. 5월 5일 총회를 준비하는 
이사들 모임이 있었으며, 특히 토론토에서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개최될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대한 소식을 
알려 많은 동창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2002년 출범한 신시네티지회가 어느덧 15주년을 맞이했
습니다. 우리 지회는 1년에 4 번 3, 5, 9, 11월에 모입니
다. 15명의 작은  지회이지만, 지회를 세우고 첫 회장으
로부터 15년간 당연직 이사 직분을 맡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15년간 함께한 총무 김혜선, 회계 배
영자, 서기 강순명 동문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모
교를 위하여 성심껏 이화인의 자리를 지키고, 이화를 위
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1월 구정모임에서 떡국을 나누며, ‘이화만남’의 1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2월 모임에서는 식사 후 윤정
분 동문 소장 그림감상과 티모임을 가졌습니다. 
3월에는 Baldwin Wallace University 수학과 한정
심(수학 83) 교수 주관으로 여섯 명의 교환학생들과 
점심을 함께하고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4월에는 Cleveland Clinic 정신과 의사이신 김정진
(의학 72) 동문으로부터 정신 건강에 대한 강의를 들
었습니다. 
7월에는 Cleveland Asian Evergreen Apartment 
(Senior housing)에 계시는 한인 어르신들을 모시
고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8월 모임에서는 Cleveland 
Museum of Art에서 전시회를 관람했습니다. 
9월, 포도원에서 포도도 따고 식사도 하고 모처럼 야
외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11월에는 임영미(유교 83) 회장 집에서 점심 만찬, 
연말 경과보고, 이화기금 모금을 위한 Silent auc-
tion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새 임원진과 ‘이화만남’의 1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2월 모임에서는 김인숙(정외 83) 동
문 부군인 최대명 공인 회계사와 2018년 개정 세법 

12월 10일 ‘배꽃들의 향연’ 부부동반 연말파티 모임에
는 126명이 참석했으며 작년 북미주지회연합회 탤런
트쇼에서 3등을 수상한 ‘부채춤’ 과 2016년 1등을 했
던 합창공연 등을 함께 관람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
습니다.
2018년 1월 14일에는 31명이 한식당 서라벌에 모여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아틀란타지회 이사회 김아
자 이사장의 보고가 있었으며, 2018-2019년도 회장
에 김영례(교육심리 79) 동문을 선출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회장으로 수고한 장명옥(영문 81) 동문에
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2월 11일 모임에는 30명이 참가해 2018년도 행사계
획을 공유했습니다. 
3월 11일, 아틀란타에 유학온 후배동창들을 초청하여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의 달을 맞아, 4월 8일에는 37명이 모여 아틀란
타지회가 지원하는 홍신옥 선교사님(탄지니아), 황성
희 동창 목사님(엘살바도르)의 선교소식을 전해 들었
습니다. 

아틀란타지회에서는 매월 한 번 만남을 갖고 모교와 지
회 소식을 나누며 동창들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있습

     니다.

2018년도 김지영 회장(교육학 82), 김경애 고문(의학 
70), 이혜원 이사장(약학 70)을 선출하고 세 가지 목
표를 세웠습니다. 동창들이 서로 사랑하고 배우는 공
동체, 지역사회를 위하여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공
동체, 모교와 후배들을 후원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고자 합니다. 
3월 모임에는 30여 명의 동문들이 모여 활동을 계획
하고, 선교담요를 만들어 스페니쉬교회의 어린이들
에게 전달했습니다.
4월에는 Painting Party, 6월에는 웨슬리대학 캠퍼
스투어와 박물관 관람, 8월에는 지역 유학생들과 함
께하는 바비큐파티, 9월에는 ‘중년여성과 건강’을 주
제로 한 세미나를 열 계획입니다. 12월에는 송년파티 
및 장학금(보스톤지역 한인2세) 수여식을 가집니다.

Alaska

Atlanta

Baltimore

Boston

Cincinnati

Cleveland

지회장 김명순 (62 간호)

지회장 김영례 (79 교육심리)

지회장 김정현 (59 정외)

지회장 김지영 (82 교육)

지회장 김영채 (59 영문)

지회장 문성애 (81 생활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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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waii

Houston

Minnesota

New York

Montreal

지회장 이혜련 (84 영문)

지회장 정미선 (85 수학교육)

지회장 김선화 (66 약학)

지회장 강혜경 (83 영문)

지회장 김명원(92 수학)

10월 21일 장학금 모금 공연이 올비스 오디토리엄에서 
400여 관객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가
야금, 거문고, 대금, 소금, 해금, 피리, 아쟁등 총 18인으
로 구성된 이화국악관현악단이 하와이를 방문하여 ‘이화 
판타지’라는 제목으로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한국 유일
의 여성연주자만으로 구성된 이화국악관현악단(지휘 원
영석 교수)은 한국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을 아우르며 한
국음악의 국제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리 동문회는 
10년째 매년 하와이대학교 간호학과에 한국어를 구사
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기부해 왔으며, 이번 공연
을 통해서 모은 5,000불 또한 이 장학금으로 쓰이게 됩
니다. 

2017년 12월 9일 미네소타 한인회관에서 이화동문모임
이 있었습니다. 18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포트락 파
티로 점심식사를 한 후, 2017년 회계보고와 총회를 진행
했습니다. 황성숙 동문은 지난해 초여름 부군과 함께 캠
프조선를 위해 한국에서 온 17명의 이화봉사단에게 식
목원 관광 등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홍성주 동문의 ‘바람떡 만들기 강의’, 김정은 
동문이 리드한 ‘음악과 함께하는 스트레칭’ 등 즐거운 순
서도 마련됐습니다.

2017년 12월 3일 부부동반 송년모임을 노트르담 드 그
라스에 위치한 일식집 향진에서 가졌습니다. 23명이 참
석한 모임에서는 올해로 졸업 50주년이 되는 이수형(신
문 67) 동창을 축하했고, 모교에 대한 퀴즈를 풀어보며 
변화된 모교의 모습을 알아가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
니다. 당일 때마침 도착한 동창수첩, 전통적으로 연말 모
임 때 전달하는 포인세티아는 모임을 더욱 푸근하게 해
주었습니다. 연말을 맞아 몬트리올 아동병원에 소정의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2월엔 21년째 이어온 ‘구정대잔치’에 20여 명의 동문
들이 참여해 한인 어르신들께 한정식을 대접했습니
다. 3월엔 Azalea Trail에서 동문들과 행복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 4월 모임은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가라지세일로 
진행하지만, 올해에는 장소를 찾지 못해 ‘Museum 
of fine Arts’로 대체했습니다.
5월엔 지역 내 크리스찬 여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수
여하는 동문모임을 갖습니다. 
6~8월은 가족의 달로 동문모임이 없고, 9~11월에는 
월 1회 모입니다.

36명이 함께한 12월 모임은 치유와 나눔의 시간이었
습니다. 9월의 수마로 모두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
었는데, 각 지회에서 보여준 사랑과 도움의 손길 덕
에 아픔을 덜고 치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월에는 선배님들의 덕담을 들으며, 새해를 시작하는
신년모임을 가졌습니다.

7월 15일 40여 명의 동창이 함께한 BBQ 모임이 있
었습니다.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기금 마련을 위해 여섯 분의 
동문이 광고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이날은 곽복향(64 
약학) 장학위원장과 남후남 장학위원(62 약학)께서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2명의 장학생(서예인 3,000불, 
다니엘 조 2,000불)을 선발했습니다.
8월 15일, 이화학보, Ewha Voice 영자신문, 방송반
(EUBS) 대표기자들이 뉴욕을 방문, 뉴욕동창회와 만
났습니다. 취재 주제는 캠퍼스 내 성평등을 위한 활동
이었으며, 네 명의 동문(박윤영, 조문경, 박영숙, 류은
주)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9월 12일, 북미주총회에 관한 마지막 점검이 있었습
니다.
10월 26~29일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가 뉴저지 소
재 Teaneck Marriott at Glenpointe에서 ‘Light-
ing the Future’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김혜숙 총장
님과 김영주 총동창회장, 미전역과 캐나다에서 여러 
동문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2018년 2월 10일, 신년 하례식이 뉴저지 소재, War-
ren에 있는 유덕향 이사장(71 약학) 집에서 있었습
니다. 25명의 동문이 모여 새해계획을 함께 나누었
습니다. 
2월 28일, 이해경(50 성악) 동문의 북사인회가 플러
싱 소재 대동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의친왕의 딸로
서, 근현대사의 산증인이시고 이화뉴욕동창회의 든
든한 버팀목이신 이 동문은 ‘마지막 황실의 추억’이라
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4월 10일, 정기총회에서 신임 강혜경(83 영문) 회장, 
김현우(82 서양화) 부회장 등이 새 동창회 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정기총회 전, 이사회를 통해 일부 수
정된 회칙에 관한 인준이 있었으며, 지난 연합회총
회와 뉴욕동창회의 계좌에 관한 재무보고가 있었습
니다. 

4월 27일 녹미회(회장: 김은주, 조소 80) 연례전시회
가 맨해튼 소재 K&P 갤러리에서 성황리에 있었습니
다. 김옥지(68 생미) 선배님, 김여란(63 서양화) 선배
님을 비롯, 많은 반가운 분들이 함께했습니다. 
5월 19일, 김영순(74 무용) 동문이 이끄는 White 
Wave 공연과 갈라가 맨해튼 소재 La mama Theat-
er에서 있었습니다. 

3월 21일, 정기총회가 맨해튼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해 활동보고와 재무감사발표가 있었으며 10월 26-29
일까지 뉴욕에서 열릴 2017북미주지회연합회총회에 
관해 집중 의견교환, 역할분담을 논의했습니다. 
4월 22일, 맨해튼 지역모임이 있었습니다. 일선에서, 
특히  Art Field에서 일하고 계시는 동문들간에 의견
을 교류하고 대선배님들의 인생철학을 귀담아 들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동문들이 연합회총회
를 위한 후원금과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에 대한 세미나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3월, 이화 연례 오찬을 준비해 주신 Baldwin Wal-
lace에 감사의 말씀을 전했으며 학생들을 위한 격려
금으로 300불을 Provost, Stephen Stahl에게 전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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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4일 호수가 보이는 아름다운 레스토랑
에서 연말모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참석한 동문
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맛있는 요리를 먹으며 추
억을 남겼습니다. 총동창회에서 보내온 캘린더를 동
창기금 마련 차원에서 김민자 동창이 구입해 동문들
에게 선물했고, ‘성공한 이민부부’로 선정돼 마을신문
에 실린 신옥숙 동창을 축하해줬습니다. 그간 모은 회
비를 모교와 포틀랜드 스테이트 대학의 한국어과 추
진 기금으로 보내는 것에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습
니다. 
2018년 1월 19일 포틀랜드 스테이트 대학에서 한국
어과 교수, 명예총영사, 김미진 회장 등이 참석한 가
운데 기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하는 취미생활로 합창반, 골프반, 사진반, 서예반, 등
산반이 매주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자회를 통
해 얻은 수익금으로 장학사업과 소외된 계층을 위한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새로이 출범한 시애틀지회의 권순우 회장(
화학 76), 현미경 부회장(국문 71), 정인선 총무(불문 
85), 조선용 회계(건교 88), 김미란 서기(건교 92)는 
2019년 북미주지회연합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
고 있습니다. 활발한 이사회 활동, 총회기금 마련을 
위한 대추, 곶감, 명란젓 바자회를 진행 중입니다. 9
월에도 음식 바자회를 열 예정입니다.

12월 16일 2017년 정기총회 및 송년파티를 갖고, 이
보경 신임회장(생활미술 80) 을 선출했습니다. 
4월 7일 KSEA(재미 한인과학기술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수학과학경시대회에서 4명(4~7학년)의 여학생
에게 ‘이화여대상’을 수여했습니다. ‘이화여대상’은 여
학생들의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
ing, and Mathematics) 분야 진출을 장려하기 위
해 2018년 제정한 상입니다. UCLA 의대 교수 박현
정 동문(Grace H Park, 수학 93)이 600여 명이 참석
한 세미나에서 여성 인재들의 STEM 분야 진출을 독
려했습니다. 
동창회 기금 모금 사업으로 ‘공진단 만들기 클래스’가 
현직 한의사인 남궁봉일(체육81) 동문의 재능기부로 
열렸습니다. 재료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이 동창기
금으로 기부됐습니다. 

시애틀지회는 정기적으로 신년회, 야유회, 송년회 등 
격월모임을 갖고 있으며, 건강세미나, 하이킹, 문화산
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문들과 함께

Northern California 지회장 곽정연 (76 독문)

북가주지회는 1964년에 발족되어 54년의 역사를 가
지고 있으며 매월 첫 토요일 정기 모임을 갖습니다. 
동창회 산하에 골프반과 합창반이 있으며 매달 생일
축하 파티도 하고 있습니다. 
12월 2일 Hillsborough에 위치한 석화자(교육 60) 
동창 집에서 42명의 동창들과 함께 정기모임 겸 연
말파티를 갖었습니다. 특별히 80세 생신을 맞이한 석
화자(교육 60) 동문 생일파티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2018년 1월 6일 일식당 ‘I Love Sushi’에서 30여 명
의 동창들과 함께 정기모임을 가지고 신년계획을 세
웠습니다. 지난 1년간 카풀(Carpooling)에 가장 많
이 협조해 준 김정애(법학 65), 강희식(사사  61), 홍순
희(시교 68) 동창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2월 3일 곽정연(독문 76) 회장 집에서 48명의 동창들
이 모여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3월 3일(토) san Jose에 있는 한식당 ‘산장’에서 46명
의 동창들과 함께 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
했습니다. 곽정연 회장(독문 76)이 연임됐으며 서기
보고와 총무보고, 회계보고도 진행했습니다. 
4월 7일 Santa Clara에 위치한 한식당 ‘늘봄 가든’에
서 39명의 동창들과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새 임원
진으로 부회장 정순진(의직 80), 총무 이아람 (관현   
94), 회계 박숙자(약학 64), 서기 홍순희(시교 68) 동
문이 임명됐습니다. 점심식사 후  닥터 위제국의 ‘초기
암을 피로 검사 하는 것’ 강의가 있었습니다.

7월 22일 레스토랑 Brodway Bar & Grill에서 새 가
족을 환영하고, 여행과 정원 가꾸기 등 휴가철 각자 
근황을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9월 28일 최근 이사한 정혜경 동문(교육대학원 91)의 
집들이가 있었습니다. 출산을 위해 한국으로 가는 임
성민 동문(경영학 02)의 순산을 기원하고, 얼마 전 어
머니를 여읜 황명희 동문(영어영문 93)을 함께 위로
했습니다. 

12월 3일 박은경 동문 집에서 가족동반 연말모임을 
가졌습니다. 성경말씀 낭독과 기도로 시작해 포트락 
파티로 저녁식사를 한 후,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소
망을 나누었습니다. 
2018년 2월 18일 ‘봄을 여는 오타와 이화인의 모임’
을 가졌습니다. 박은경 동문 집에서 버섯밥과 묵은지 
된장국, 나물 등 소찬을 함께하며 새 봄을 맞이했습
니다. 토론토지회가 주최하는 11월 북미주지회연합회 
참가를 독려했습니다. 
5월 3일 장소영 동문(사회사업 75) 집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지난해 사업과 행사에 대해 돌아보며 더 나은 동
문회를 위한 안건들을 토의했습니다. 

2017년 5월 27일 차정자 동문(수학 67) 집에서 정기
총회를 갖고 박은경 동문(장식미술 85)을 신임 회장
으로 선출했습니다. 

12월 4일 김영애(국문 62) 동문 집에서 부부동반 모
임을 가졌습니다. 30여 명이 점심을 함께한 후 한동
희(영문 67) 동문 남편의 피아노 연주를 즐기고, 김영
애(국문 62) 동문 남편의 쿠바 선교 영상을 감상했습
니다. 
2017년 4월 12일 아름다운 Garden Café에서 10명
이 모여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5월에는 꽃꽂이 강습
을 함께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Ottawa

Portland

Seattle

지회장 박은경 (85 장식미술)

지회장 김미진 (79 도예)

지회장 이순우 (76 화학)

Philadelphia 지회장 변희봉 (72 생물)

Southern California 지회장 이보경 (80 생활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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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Louis

Toronto Washington D.C.

지회장 최혜영 (86 생활미술)

지회장 박현주 (89 물리) 지회장 조은희 (91 경제)

11월26일 있었던 정기총회에서는 박현주(물리 89) 동문
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고, 2부 순서로 맛있는 저녁식사
와 게임 등으로 즐거운 연말파티를 즐겼습니다. 2017년
은 캐나다 건국 15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 토론토지회 역
시 ‘Oh, Canada! Oh, Ewha!’를 주제로 뜻깊은 연말행
사를 진행했습니다. 캐나다를 상징하는 빨간색과 이화
여대 심볼인 배꽃을 상징하는 흰색 의상및 액세서리로 
만찬장은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170여 명이 함께 배운 
포크댄스, 다채로운 게임, 다양한 퍼포먼스로 한 해를 신
나고 즐겁게 마무리했습니다.

정기총회 외에 크고 작은 연 40여 회 이상의 모임을 통해 
선후배간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1년에 3~4회 갖는 기
도모임 횃불회, 여름 야유회, 토론토지회의 자랑인 동호
회모임(선사인봉사회, 화음동호회, 성경공부반, 가야금
동호회, 글벗모임, 걷기모임, 골프동호회 등)이 활발하
게 움직이며 동문간 친목을 돈독히 유지해주고 있습니
다. 특히 2018년은 ‘북미주지회연합회’ 행사가 캐나다의 
가장 큰 도시 토론토에서 치뤄질 예정이어서 운영준비위
원회(회장 박현주)를 중심으로 본격적이고 세부적인 준
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여년간 모
임을 갖어온 녹미회는 이 번 행사에 맞추어 전시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Northern Lights’를 주제로 ‘어둠 속에
서도 화려한 빛이 되고 진선미의 이화정신을 곳곳에 퍼
뜨리는 자랑스러운 이화인의 모임’을 만들기 위해 최선
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8일 워싱톤지회 총회 겸 연말파티가 Tyson’s Cor-
ner Marriott Hotel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1부 
총회에서 조은희(경제 91) 동문이 신임회장으로 선
출됐습니다. 약 115명이 참석한 2부 연말파티에서는 
1950년에 졸업한 선배부터 2014년 입학해 졸업을 앞
둔 새내기까지 연령의 벽을 허물며 즐거운 시간을 가
졌습니다. 게임, 노래, 패션쇼, 하모니카 연주 등 다채
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고 올해 80세를 맞이한 동문 
7명에게 축하를 전하는 순서도 가졌습니다.
2018년 1월 15일 2018년도 이사회가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은희(경제 91) 회장 집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날은  2018년 이사장 및 이사회 회계 선출, 이사회 사
업 및 재무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이사회는 동창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및 선교
사업 참여, 본교 및 지역 대학생 장학금 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사회, 총회 후에는 식사와 교제
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997년 발족한 지회가 올해로 21 주년을 맞이했습니
다. 현 임원진은 최경선(영문 61) 이사장, 정선주 회
장, 이수자(가정과 63) 회계, 최길자(화학 65) 서기이
며, 등록된 동문은 30여 명이지만 정기모임에 나오는 
동창은 많지 않습니다.
매달 계모임(진선미 모임)을 통해 동창들간에 경조사
를 함께 챙기고 정을 나누며, 생활의 활력을 얻고 있습
니다. 정기모임은 1년에 서너 번 개최하고 12월 크리
스마스 파티는 부부동반으로 함께 모입니다. 
동창들간 친목을 다지기 위해 박물관 방문, 독서모임 
등을 갖습니다. 올해는 대선배 이해경(성악과 50) 동
문의 저서 ‘마지막 황실의 추억’을 함께 읽었습니다. 
친목모임에 그치지 않고, 모교와 총동창회에 성의
를 모아 전달합니다. 그 동안 대강당의자 (16석), 
ECC(5,000불), 파주기금(1,000불), 선배라면, 해외
동창기금 헌금(1,000불), 모교 기숙사건축 헌금, 휴스
톤지회 헌금을 전했고 매년 모교 선교부에도 헌금하
고 있습니다. 
2000년 이화국제재단에 ‘세인트루이스지회 장학기
금’을 설립해 올해로 17,000불 이상을 적립했습니다. 
미래에 ‘세인트 루이스지회 장학금’을 후배에게 줄 날
을 고대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세인트 루이스 한인
회 청소년 장학기금, Gateway Korea 재단을 후원합
니다.

Northern Lights

132년 전 북미주로부터 날아온 믿음의 불꽃 하나가 동

방의 아름다운 나라에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으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최초의 여성 교육을 시작하며 한국 교육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우리의 모교는 어느덧 21만명의 졸업생

을 배출했습니다. 이화인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또 하나

의 불씨가 되어 진, 선, 미의 향기를 퍼뜨려가고 있습니다. 

토론토의 불꽃이 된 이화인들은 이곳에서의 삶, 그간 쌓

아온 동문들간 우정과 사랑을 바탕으로 2018년 11월 북

미주지회연합회 행사를 마음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직 지구 북반구에만 나타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

운 빛 ‘Northern Lights’가 동문들 고유의 빛과 어우러

져 세상에서 찬란한 빛을 만들어내길 기대합니다. 

선후배간의 사랑, 우정, 추억이 가득할 토론토지회, 빛의 

축제에서 뵙겠습니다.

                                         - 토론토 지회장 박현주 -

FLEURI
BEAUTY & SPA

5469 Yonge St. Toronto ON M2N 5S1

Tel: 416.229.6191

www.menamitoronto.ca

@menamitoronto

채현주 83 교육심리

윤경남 (58 영어영문)

yunicemin@gmail.com

개화기 선각자

기독교 지도자

정치가

교육자

민권운동가

애국가 작사자

자선 사업가

발라드 시인

BEAUTY PRODUCT

SPA TREATMENT

EVENT&WEDDING MAKE-UP

7601 YONGE ST. THORNHILL
Book your spa treatement

905.731.2566

6월 30일 할리웃볼(Hollywood Bowl)에서 가족 피
크닉 및 Grease Sing-a-long 연주회, 7월에는 ‘제13
회 총장배 장학기금모금 골프대회’가  Los Coyotes 
Country Club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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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일정

11월 1일 (목)

11월 4일 (일)

11월 2일 (금)

관광

관광

워크숍

워크숍
11월 3일 (토 )

호텔 체크인 & 북미주지회연합회 등록 시작

9:00 AM - 4:00 PM   US $90 (가이드, 차량, 중식, 모든 팁 포함)

   나이아가라 폭포 테이블락 관광

    나이아가라 주변 관광 - 소용돌이 (Whirlpool) 계곡, 거대하고 웅장한 수력발전소, 꽃시계, 작은교회, 

                                 북미의 잉글랜드 나이아가라 온 더 레이크, 나이아가라 와이너리

10:30 AM - 4:00 PM  US $90 (가이드, 차량, 중식, 모든 팁 포함)

    버스투어: CN Tower & Harbor Front

                 Distillery District, 주의사당, 토론토 대학, 토론토 시청, 스카이돔

요금(US): $580(double), $530(triple), $490(quad)

    10월 30일 에어포트 근처 호텔에서 오전 8시에 출발 옵션 (정확한 시간은 아래 여행사로 문의)

    퀘벡시에서는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를 Hotel Le Chateau Frontenac Quebec 에서 숙박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

토론토 시내 관광

퀘벡여행 3박 4일

아침 식사

 북미주지회연합회 정기 이사회

 예배

총장님과의 대화 & 작별인사

 아침 식사

 아침 식사

총회

 나이아가라 관광

 시내 관광

 각종 세미나

 각종 세미나

 이화 합창 연습 

 이화 합창 연습 

 각 지회 탤런트쇼 리허설

 리셉션

총장님과의 만찬, 각 지회 탤런트쇼  

북미주지회연합회 대만찬

토론토에서는 매년 연말파티에 주제에 맞는 의상이나 악세서리를 착용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저희 토론토의 전통에 북미주에서 오시는 동문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11월 3일 북미주지회연합회 대만찬날에는 이화 배꽃의 흰색과 Aurora 불빛 초록색을 활용해 북미주의 행사의 주제인 

Northern Lights를 상징하는 의상이나 악세서리를 착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연락처: 김유경 (84 불어불문)동문, 하나여행사 HANA TRAVEL & TOUR, 416-730-0101

 오타와 / 퀘벡 여행 예약마감 : 8월10일

3:00 PM - 10:00 PM

7:00 AM - 8:30 AM

7:00 AM - 8:30 AM

7:00 AM - 8:30 AM

8:00 AM - 10:00 AM

4:30 PM - 5:30 PM

4:30 PM - 5:30 PM

5:30 PM - 6:30 PM

5:30 PM - 6:00 PM

6:30 PM - 10:00 PM

6:00 PM - 10:00 PM

8:30 AM - 4:00 PM

10:00 AM - 4:00 PM

10:00 AM - 4:00 PM

8:30 AM - 4:00 PM

8:00 PM - 10:00 PM

8:30 AM - 9:30 AM

9:30 AM - 10:30 AM

킹스톤 
천섬 (St. Lawrence강의 크고   
작은 1865여개의 섬을 유람선
으로 관광)

연방의사당, 총독 관저 리도홀

몬트리올 도착

토론토 출발

오타와

Upper Town(유네스코 지정 
기념탑, 더프린 테라스, 화가
의 거리, 노틀담 성당)

Lower Town(로얄 광장, 밀
레니움 벽화 빌딩)

몬트리올 & 퀘벡시티

Old Quebec(Unesco 지정  
세계 문화 유산 도시)

성요셉 성당

퀘벡시티 & 몬트리올

토론토 도착

토론토 피어슨
국제 공항 도착

Quality & Suites 
Toronto CLS

Hotels Gouverneur 
Montreal

Hotel Le Chateau Fronte-
nac Quebec 

Sheraton Parkway 

Toronto North Hotel & Suites

DAY 1 (10/29) DAY 2 (10/30) DAY 3 (10/31) DAY 4 (11/1)

11월 2일 (금)

11월 3일 (토)

10월 29일 (월) - 11월 1일 (목)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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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HA TORONTO 2018 참가신청서 
담당자 연락처: 이순임 (88 사학) 총무   416-725-9319    ewhatoronto2018@gmail.com

이름 한글 영문

소속지회

거주지 주소
Street State Zip

City

연락처
Home Cell

email

졸업학과 졸업년도

동행자 수 본인 제외 명 동행자 이름

행사날짜 행사내역 참가비 인원수 합계

11/2 (금)

총회 참가 등록비 $ 25

Niagara Falls/Niagara on the Lake $ 90

총장님과의 만찬 $ 100

11/3 (토)
토론토 시내관광 $ 90

총회 대만찬 $ 120

**위의 모든 금액은 USD입니다.

총회 참가비 총액 $

신청서  
참가비  

신청마감  
10월 10일

신청서와 함께 개인수표나 money order를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Payable to: Ewha Toronto 2018

반드시 이름, 졸업년도, 과, 지회를 수표에 적어주세요.
보내실 곳: 회계 유명숙 (Myung S Kim) CPA, 

204-28 Finch Ave. W. Toronto, Ontario, M2N 2G7, Canada

호텔  
예약마감  
10월 10일

Sheraton Parkway Toronto North Hotel & Suites
600 Highway 7, Richmond Hill, On, L4B 1B2, Canada 

T:905-881-2121
호텔예약 링크:

https://www.starwoodmeeting.com/events/start.action?id=1712130934&key=51A7FB0
전화예약시: Ewha Womans University이름이나 Group Code WO1101

택시 서비스

Toronto Airport Limo Service T:647-631-6603 or 1-866-287-8419 
www.airportstaxilimo.com 

Taxi Toronto Airport T:416-293-0202 or 1-855-293-0202 
www.taxitorontoairport.ca

오타와 / 퀘벡  
여행  

예약마감  
8월 10일

일정: 10/29(월) ~ 11/1(목) (3박4일)
출발지: Quality Hotel & Suites Toronto Airport East 

*월요일 오전 8시반에 호텔에서 만나는 옵션은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십시오.
요금(USD): $580 (double), $530 (triple), $490 (quad) 

담당: 김유경 동문, 이메일: yyzyk@hotmail.com

동창회 장학금/기금 소식
1. 모교 이화여대에 지급된 지회별 / 동창 그룹별 기금 / 기타 목적별 기금 현황 

지회별 장학금 2017 지급액 ($) 2017장학금 수혜자

남가주 지회 10,000.00 정경진 (수학 4) 외 3명

뉴욕 지회 20,000.00 박예나 (경제학 4) 외 7명

동북오하이오(클리블랜드) 지회 7,500.00 박소현 (조각 2) 외 2명

디트로이트 지회 10,000.00 김태희 (건축학 3) 외 3명

보스턴 지회 7,500.00 이지희 (패션디자인 4) 외 2명

북가주 지회 10,000.00 김아라 (역사 4) 외 3명

시애틀 지회 2,500.00 오세진 (국제학 3)

워싱턴디씨 지회 10,000.00 조현수 (건축학 4) 외 3명

워싱턴디씨 국제하기대학 1,400.00 김예원, 이오스틴

휴스턴 지회  7,500.00 이가빈 (심리학 4) 외2명

모교 지급 지회장학금 TOTAL $86,400.00

그룹별 장학금/연구기금 이름 2017 지급액

의과대학 연구기금 $15,000.00

기타 목적별 기금 (기간:10/1/2016-9/30/2017) 지급액 ($)

간호대학 건축기금 41,100.00

기숙사 건축기금 93,900.00

선배라면 120.00

이화제2의료원(마곡병원) 건축기금 26,171.36

이화 130 – 웨이브 기금 21,670.00

기타 목적별 기금  TOTAL $182,961.36

2. 각 지역에서 지급되는 지회별 장학금 현황 (2017/18)

지회별 장학금 대상 지급액 ($) 수혜자

남가주 지회 동문 자녀 3,000.00 (3명) 김우중, 신현종, 안정현

뉴욕 지회
지역 교포 자녀 대학생 4,000.00 (2명) Juliet Kim, Ye Jun Hahn

이대 졸업생으로 대학원생 3,000.00

보스톤 지회 동문 자녀 대학생 500.00 Chris Jun

시애틀 지회 U. Washington 한국어과 학생 1,000.00 Kristy Kwon

애틀랜타 지회 한미장학재단 남부지부를 통해  
11학년-대학원생

1,000.00 Crystal Martin

휴스톤 지회 Christian  한인 여대생 2,000.00 (2명) Natali Cha, Da Yeong Kang

지난 1년간 (4/30/18 현재) 지회연합회가 모교와 지역 장학금 및 각종 기금으로 지원한 후원금 총액은 $298,861.36이 됩니다. 

지회연합회 동창들은 다양한 활동으로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위와 같이 각 지회별, 그룹별, 개인별로 학교와 학생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의미있는 일에 크고 작은 액수로 참여해주신 지회연합회 동창 모든 분들께 응원과 찬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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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 C. MOON
Cardiac Surgeon

bmoon@southlakeregional.org
30 Prospect St. #300 Newmarket ON 

905.898.7777

심장외과전문의

조미리 81 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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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ha Womans University United Alumnae Chapters of North America
80 Cenzanne Trail, Vaughan, ON L4J 9B9 Canada
ewhain-na.com l ewhatoronto2018.wixsite.com/ewha

ewhatoronto2018@gmail.com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편집인: 박현주, 이정준, 문아연, 홍석미, 조미리, 이순임, 차유경, 김지수, 원미숙, 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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